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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과 청소년 애착 연구 동향

박은하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휴먼케어학과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Adolescent Attachment 
Research Trends

Eunha Park
Department of Human Care, Graduate School of Nam Seou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애착과 관련된 63편의 논문을 연도별, 발표유형,
주제별, 요인별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과 애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분석을 통해 확인된 관련 연구의 주제와 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을 포함한 부모 양육 태도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청소년기 또래 애착은 부모 애착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다. 셋째,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은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과의존
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애착이 필요한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악영향을 끼친다. 애착 형성은 청소년기 전체를
통틀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지표를 이용하여 애착 형성의 필요성
과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provide an overview of current understanding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attachment based on a review of annual trends, presentation types, and associated
factors in 63 papers on smartphone overreliance and youth attachment published from 2002 to 2023. 
The topics and trends of these studies, identified by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ttitudes
to parenting and parental attachment greatly influence smartphone overdependence. Second, peer 
attachment in adolescence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martphone overdependence.
Third, indiscriminate exposure of children to the media environment from an early age causes 
smartphone overreliance, threatens quality of life, and adversely affects self-esteem at a time when 
attachment is needed. Efforts are needed to solve attachment formation problems using indicator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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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 및 노령 인구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의 스마트폰의 과다한 이용은 최근 들어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만 10세부터 19세 사이

에 해당하는 청소년 연령대는 가장 시급한 정책적 접근
이 필요한 위험군으로 조사되고 있다[1,2]. 최근 연구결
과에 따르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37.0%로 성인의 
23.3%, 유·아동의 28.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3],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다른 
연령군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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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 포함을 포함한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4.2%로 전년도 23.3% 대비 0.9%가 증가했다. 연령대별
로 이를 살펴보면 만 3세~9세 사이 유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8.4%로 전년 대비 1.1% 증가, 청소년의 경우 지
난해보다 1.2% 증가한 37%로 조사되었다[3]. 해당 조사
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스마
트폰의 이용시간이 증가하면서, 과의존 위험군도 함께 증
가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청
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량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더욱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
해 생기는 부작용은 우리의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과도한 경제적 지출을 
하고, 거북목 증후군, 안구건조증 및 시각장애와 같은 건
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외에도 충동적인 성격 형성을 보
이는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하는 현상을 보인다[4].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연령층이 갈수
록 하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5]. 학계에서는 심화되어 
가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의 원인을 다방면으로 찾고 
있다. 애착은 여러 요인들과 스마트폰 과의존에 간접적
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6]. 본 연구에서 보다 면밀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개입방안으로 보다 근접변인(proximal variables)인 대
인관계 문제에 대한 개입이 유용한 것인지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들 연구의 시사점을 도
출하여 후속 연구의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과 애착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과 애착 관련 연구 
논문의 연도별, 유형별 분류를 기반으로 연구의 대상과 
주제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한다.

두 번째, 청소년 스마트폰 관련 논문에서 과의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이 중 애착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는지 확인한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스마트폰 과의존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
하는 상태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정의한다[4].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며,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저
하되는 것이다. 또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지속적
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역기능적 사용의 문제가 나
타나게 되었으며 스마트폰 중독 역시 다양한 사회병리현
상 중 한 가지로 보인다[7]. 청소년의 경우 또래문화에 
민감하고 친구들의 대화에 끼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경우가 많고, 항상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 과의존성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8]. 스마트폰은 
청소년 문화에 있어서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질적 수단이자 또래 간의 유대성을 강화하는 
도구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청소년들 자신
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사교성을 확대시켜 줌으로
써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그들의 친화 동기 및 소통에 대
한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9]. 

청소년은 성인보다 새로운 매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
아들이며, 기존의 매체를 대체하는 경향성이 높아 새로
운 매체를 접하게 되면 더욱 몰입하여 사용하게 될 가능
성이 크다. 그래서 청소년은 새로운 매체인 스마트폰에 
금방 몰입하게 되며, 몰입이 지나칠 때 중독적인 현상을 
보일 수 있다[6].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는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이를 통해 그들 나름의 
문화를 생산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의 관계는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2.1.2 애착
애착은 영국 출신의 정신분석가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존 볼비(John Biwlby, 1907~1990)가 최초로 제안한 
개념으로 인생 초기에 가까운 사람에게 강한 감정적 유
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후 1년 동안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세상을 탐색하는 안전기로 
애착 대상을 이용하며 애착이 형성된 특성 대상과 친밀
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상을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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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결된 강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이며, 인간 사이의 지속적인 심리적 연계이
자, 다른 사람에게 근접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행동, 그
리고 그 근접이 손상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는 강렬
하고 지속적인 정서적인 결속으로 정의된다.

Jin 등[10]은 애착은 특정인과 형성한 지속적인 관계
이며, 유아들은 이 관계를 형성한 특정인의 곁에 있으려
는 성향을 갖고 애착을 통해 사회적 환경에 대한 기본적 
신뢰와 안전감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초기 애착 관계
에서 아동이 부모에게 신뢰와 지지의 경험은 성인이 되
어서도 타인과 신뢰 및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Fredrickson과 Branigan은 애착은 어린 시절
뿐 아니라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1].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성장해서도 타인에 대해 
신뢰를 갖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도 편안하며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만, 부모와 애착 관계를 적절히 형
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또래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 사
이의 애착 관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12].

2.1.3 선행연구 고찰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터

넷 과의존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이 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과의존이 관련이 있고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고 외로움도 크며, 스
마트폰 과의존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외 
그동안 연구에서 다루어진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는 자기
통제력[10] 충동성[13], 스트레스[2,13,14], 우울
[7,10,15] 등이 있었고, 환경적 변인으로는 부모 및 또래 
애착[11,12,15-17]과 사회적지지[18,19] 등이 있었다.

2.2 연구방법
2.2.1 자료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출판된 국내 학위

논문과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애착’,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과의존’을 주제어로 추출한 
논문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 용
어가 가진 부정적인 어감을 줄여주는 대신 병리적 사용
에 대한 경각심은 유지시켜준다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연

구 결과[2]에 따라 ‘중독’ 대신, ‘과의존’이라는 대체용어
를 사용했음을 밝힌다.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대학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1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애착’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에서 2차 
‘스마트 과의존’, ‘휴대폰 중독’, ’휴대폰 의존’에 관한 연
구를 분석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청소년’의 나이를 청
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24세로 보아 ‘초등학생’, ‘대학
생’ 등도 포함했다.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135건의 논문이 검색되었으
며, 학술지 학위논문이 같은 경우 원문 확인이 가능한 논
문을 선정하였고, 원문 확인이 가능하지 않거나 공개하
지 않은 논문과 ‘청소년’, ‘애착’, ‘스마트 중독’, ‘스마트
폰 과의존’ 등의 연관 주제어가 없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학위논문 27건과 학술지 논문 36건, 총 63건의 
논문이 본 연구의 양적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과 애착의 연관성 그리
고 성 비율과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2.2.2 자료분석 기준
상담학 관련 교수 1명과 박사수료자 2명의 연구자가 

논문의 분석항목에 대한 개념을 공유한 후 각자 분석하
였다. 학술지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및 등재
지에 발표된 우수 논문으로만 선정하여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Classification Details

Research 
Trends

Year 2002 ~ 2023

Presentation 
Type

master, doctor degree & academic 
journal

Target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 
University

Contents of 
one's study

Topic cell phone, smartphone, addiction 
&, overreliance

Main cause mediating factor

Table 1. Analysis criteria

선정된 63편의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에 관한 연구 동향’[20]과 ‘국내 스마트폰 중독 프로그램 
관련 연구동향과 효과 고찰’[21], ‘초·중·고등학생의 스마
트폰 중독 국내 연구의 동향: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과 결
과 요인을 중심으로’[22] 등의 선행 연구 등을 주로 활용



스마트폰 과의존과 청소년 애착 연구 동향

401

하였다. 위 Table 1과 같이 분석기준은 연도별, 발표유
형별, 대상별, 분야별, 주제 및 내용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 분석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주제는 
휴대폰, 스마트폰, 중독, 과의존의 키워드로 한정하였으며, 
애착과 자기통제를 매개요인 분류기준으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방법
2.3.1 동향 분석
본 연구를 통해 분석대상 논문의 연도별, 발표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Table 2에서 2000년~2010년까지 휴
대폰 과의존과 애착 관련하여 논문 1편이 유일했으나 
2014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8년에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애착 관련 연구가 
14건(22.2%)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학술지와 
석사 논문의 경우 많은 차이가 없으며, 박사 논문의 경우 
총 3건(4.7%)으로 확인되었다.

Year
Degree Academic 

journal
Total
(%)Master Doctor

2002 1 1(1.5)

2011 1 1(1.5)

2012 3 3(4.7)

2013 1 1 2(3.1)

2014 4 4 8(12.6)

2015 6 1 7(11.)

2016 2 1 2 5(7.9)

2017 3 3 6(9.5)

2018 5 9 14(22)

2019 1 1 3 5(7.9)

2020 1 3 4(6.3)

2021 3 3(4.7)

2022 3 3(4.7)

2023 1 1(1.5)

Total 24(38.0) 3(4.7) 36(57.1) 63(100)

Table 2. Trends by year and type

연구 대상별 추이는 Table 3와 같으며, 중학생이 27
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같이 연구하거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
교 1학년 등 학년별로 나눈 것이 아닌 연령별로 나누어 
연구했고, 대학생이 2건(3.1%)으로 가장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Year

Target(age)

Total(%)9
~
13

12
~
14

14
~
16

16
~
17

17
~
19

19
~
24

etc

2002 1 1(1.5)

2011 1 1(1.5)

2012 3 3(4.7)

2013 2 2(3.1)

2014 1 3 3 7(11.1)

2015 4 2 2 8(12.6)

2016 1 1 2 1 4(6.3)

2017 1 4 1 6(9.5)

2018 1 11 2 15(23.8)

2019 2 2 1 5(7.9)

2020 1 1 2 4(6.2)

2021 3 3(4.7)

2022 3 3(4.7)

2023 1 1(1.5)

계 8 3 27 8 9 2 6 63(100)

Total
(%) 12.6 4.7 42.8 12.6 14.2 3.1 9.5 100

Table 3. Analysis of trends by subject 

연구대상별로 위 주제별 추이를 세부 분석한 결과, 직
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45건(71.4%)이었으며,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조사(KCYPS)를 활용한 논문은 
18건(28.5%) 이었다(Table 4). 특기할 만한 점은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설문조사 활용에서 17건(37.7%), 
패널조사 활용에서 10건(55.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시기 조사대상에 대한 연구
자들의 관심도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청소년기 대
학생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설문조사에서는 각 2건
(4.4%), 6건(13.3%)으로 확인되었지만, 패널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3.2 연구내용 분석
첫째, 연도별 분석 결과 2018년 14건(22.2%)으로 가

장 높았고 2014년 8건(12.6%), 2015년 7(11.1%), 2017
년 6건(9.5%), 2019년 5건(7.9%) 순으로 꾸준히 연구되
고 있지만, 그 수치는 2018년을 제외하면 10건 미만이다. 
둘째, 발표유형별 분석 결과 학술지 36건(57.1%), 석사 
논문 24건(38.0%)에 비해 박사 논문 3건(4.7%)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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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셋째, 연구대상별 분석 결과 중학
생 27건(42.8%), 고등학생 9건(14.2%), 초등학생 8건
(12.6%) 순위로 나타나며 연구 대상별 세부 분석 결과에
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연구 대상의 2019년, 2020년 혼
합연구방법 2건(3.1%)을 제외한 61건(96.8%)이 양적 연
구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조사(KCYPS)
를 18건(28.6%)이었다. 넷째, 주제별 분석 결과 스마트폰
으로 명시된 논문은 40건(63.4%)이었고 휴대폰으로 명시
된 논문은 20건(31.7%)이었다. SNS 중독과 중독 경향성 
3건(4.7%)의 경우 주제어에 스마트폰, 휴대폰이 명시되지 
않아 제외 대상이지만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4]에 
따르면 청소년 SNS 사용이 일반사용자 77.3% 과의존 위
험군 82.3% 전체 79.3%로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에 따라 
포함했다. 다섯째, 연구 주제에 따른 애착 관련 주요어 분
석 결과 또래 애착 41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으로 부모 애착 10건(14.7%), 불안 애착 6건(8.8%)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구 결과 요인 관련 분석에 관한 결과
는 자아존중감 14건(17.7%), 부모양육태도 12건(15.1%), 
효과검증 13건(16.4%), 학교 적응 11건(13.9%), 자아탄
력성 9건(11.3%), 자기통제력 9건(11.3%), 학대 방임 7건
(8.8%), 충동성 4건(5.0%)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 요인으로 우울 12건(25.5%), 사회불안 7건(14.8%), 
스트레스 2건(4.2%), 외로움 2건(4.2%) 순으로 나타났으
며 중재프로그램은 기독교상담, 정서중심치료, 집단모래
놀이치료, 애착 중심 집단미술치료 각 1건씩 총 4건
(98.5%)으로 분석했다.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연관성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
다는 논문은 103건(91.1%)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부모 
애착이 43건(38.0%), 또래 애착 28건(24.7%), 그 외 요
인은 기타 32건(28.3%)으로 가족식사인식, 가족의사소
통, 대인관계, 대인불안, 사이버비행, 생활만족, 우울 5
건, 자기조절 2건, 자기통제력 3건, 자기효능감, 자아정
체감 2건, 자아존중감 4건, 자아탄력성 5건, 충동성 2건, 
휴대폰 의존도 이다.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문
은 10건(8.8%)으로 부모 애착의 1건(0.8%), 또래 애착 5
건(4.4%), 그 외 애착행동, 외로움, 우울, 스마트폰 중독 
등 4건(3.5%)으로 확인되었다. 

3. 결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모와의 애착

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친다.  Oh 등의 선행연
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에게 있어 부 애착은 스
마트폰 과의존에 더 유의미했다[23]. 두 번째, 부모 애착
과 더불어 청소년기의 또래 애착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부모 애착과 다른 차이점은 
또래와의 사이가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 모두에
서 스마트폰 의존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저연령층의 스마트폰 보급확대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매체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이로 인하여 스
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안으로 자
녀와의 대화시간 증대 등을 포함한 부모 애착 관계 형성
에 대한 교육이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관련 논문 중 인터넷과 게임 등의 
주요 주제를 제외한 문헌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저연령층이 과의존 현상을 
보이는 주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스마트폰의 일상적 사용은 이
미 포화상태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통제 및 관
리를 시도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 될 것이다. 생활 필수품
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의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
여, 발전적 대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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